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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가들의 친필원고와 유고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문학아카이브 Literaturarchiv1)는 독일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Vgl. 

Dilthey 1991)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아카이브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대학의 독문학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문학아카이브는 이렇듯 오래 전부터 현실에 존재해 왔으나 문학이라는 제도

의 일부로서의 문학아카이브나 문학을 전시하는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적 관심은 독일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일기 시작했고(Vgl. Ebeling/ 

Günzel 2009; Seemann/Valk 2012; Kroucheva/Schaff 2013) 특히 외국문학으

로서 독일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에서 이 주제는 아직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987).
1) 본 연구에서는 Literaturarchiv를 ‘문학아카이브’로 번역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rchiv(독)/ archive(영)’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국가기록원이나 역사기록관, 대

통령기록관의 예에서 보듯 ‘기록원’ 내지 ‘기록관’이지만 본고에서 언급되는 개인 아카

이브, 출판사 아카이브, 문학아카이브 등을 기록관으로 일괄 번역할 경우 내용이 정확하

게 전달되지 않거나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을 예컨대 개인 

소장자료 일체, 출판사 소장 자료실, 문학관 등으로 달리 번역할 경우 ‘아카이브’라는 공

통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대개 작가 개인 아카이브의 경우 한 작가가 소장했

던 서재의 책과 작가의 친필원고, 편지, 일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출판사 아카이브는 해

당 출판사에서 펴낸 책과 잡지뿐만 아니라 편집자와 작가가 주고받은 편지, 서류 일체 

등을 모두 포괄한다. 



428 조 성 희

다. 그러나 명백히 문학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문학아카이브의 시원을 연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의 문학유산과 자료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 보

존, 복원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전시, 활용하기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6

년 제정된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2) 굴곡 많은 현대사

를 거치며 소실되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학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

는 데에 국립한국문학관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3) 국립

한국문학관의 성격은 그 명칭에서부터 문학 관련 문헌의 수집을 표방하고 있

는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 Deutsches Literaturarchiv Marbach와 괴테 쉴

러 아카이브 Goethe- und Schiller-Archiv에 비견할 만하다. 또한 국립한국문

학관은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거나 작가의 고향에 설립한 특정 작가 중심의 

문학전시관4)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한국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2) 지자체 간의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부지선정이 잠정 중단되기까지 하는 등 우여곡절 끝

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는 2018년 11월 서울시 은평구로 결정되었다. 지난 몇 년

간 문학관을 관광명소로 보는 경제논리가 지배했던 한국의 현실은 본론에서 소개할 독

일의 대표적인 두 문학아카이브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두 문학아카이브는 

수도나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시골 소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문학사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6년 2월 3
일 제정,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 2018년 10월 일부 개정된 문학진흥법 전문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다음 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 
204793#0000 

3)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포함하는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의원(제20대 국회)은 

문학진흥법 운용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 염상섭 같은 중요한 작

가의 친필원고가 유족들에 의해 소각되어 버린 사례를 들며 문학작품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보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도종환 2016 참조). 염무웅 국립

한국문학관 초대 관장 역시 2019년 7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수집’과 ‘연구’
를 문학관의 일차적 기능으로 들며 원로 문인들과 학자, 유족⋅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

을 호소했다(이영경 2019 참조).
4)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특히 

2000년대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학관이 다수 건립되었는데

(김종우 2008 참조) 각 지역 출신 작가들을 기리는 이러한 문학관들은 프랑스식 ‘작가의 

집 Maison d’écrivain’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문학관 운

영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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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구상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두 문학아카이브의 현재 모습과 유사

성이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말하는 ‘한국문학’

의 역사적 대상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며 한국문학사 전반의 시대 구분을 

토대로 고전문학의 수용 범위와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한 논의를 재점검할 필

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며(박덕규 2016, 7 참조) 실제로 활발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한 문제이다.5) 그러나 문학진흥법 제18조 1항에 명시되어 있

듯 국립한국문학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이라는 점에서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으리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바이마르에 위치한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후손이 기증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친필원고를 모태로 하여 이후 18, 19세기 독일어 문학과 문화의 중심

적인 아카이브로 확대되었으며, 프리드리히 쉴러의 고향 마르바흐에 자리한 

독일 문학아카이브는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어 문학과 사상사의 

주요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괴테 쉴러 아카이브가 약 150명의 

작가, 사상가, 예술가들의 유고를 소장하고 있는 반면, 마르바흐는 약 1400명의 

유고를 소장하고 있다.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는 쉴러와 그 밖의 슈바벤 

지역 출신 작가들의 유고를 전시하는 문학박물관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후 시대

적으로는 18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 현재까지를, 분야로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철학자, 학자들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문학아카이브로 거듭났다.6)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교의 메건 윈젯 Megan Winget이 제안한 ‘라키비

움 Larchiveum’, 즉 도서관 Library, 기록관 Archives, 박물관 Museum의 기능

을 통합한 복합적 문화공간 모델이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한국 불문학계의 시도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였다고 판단된다(윤학로/김점석 

2005 참조). 
5) 예컨대 염무웅 초대 관장은 최근의 기자간담회에서 19세기 말부터 중국⋅일본⋅미국 등

으로 이주한 해외 한인 작가들의 작품과 이민 2⋅3세대 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할지, 한
국 작가들의 외국어 번역본도 수집 범위에 넣을지 등도 난제라고 밝힌 바 있다(이영경 

2019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두 문학아카이브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lassik-stiftung.de/goethe-und-schiller-archiv/ 
https://www.dla-marbach.de/archiv/ (zuletz abgerufen am 1.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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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최영실/이해영 2012, 459 참조) 국립한국문학관의 모델로 제시되

기도 하는데(오창은 2016, 193 참조) 기록관(보존)과 박물관(전시)의 통합이라

는 구상은 독일 최초의 문학아카이브인 괴테 쉴러 아카이브에 이미 담겨 있

으며(Vgl. Rosenbaum 2012, 114) 필자가 보기에 라키비움 모델은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에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마르바흐 문학아카이브는 중

요한 작가와 철학자들의 친필원고와 유고, 소장품 등을 수집, 관리함으로써 

문학 유산을 보존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 전

시를 통해 문학과 대중의 소통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학연구의 산실로서 학계

와도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이라는 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이나 아직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문학아카이브, 문학 전시와 관련된 독일의 담론과 실제 운영양

상을 연구하고 나아가 이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

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신선한 자극과 실질적인 참고자

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문학

아카이브는 문학 정전 正典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적 기억

의 보고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독일 문화학의 주제로 다루어지기에 충분하

며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7)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문학아카이브’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빌헬름 딜타이의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를 검

토한 후 독일의 대표적인 두 문학아카이브, 괴테 쉴러 아카이브와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독일

의 사례로부터 현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수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

자 한다. 

7) 국립한국문학관(2015년까지는 가칭 국립근대문학관)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립한국문학관건립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외국의 문학관들 중 하나로 마르

바흐의 근대문학박물관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이 박물관을 포괄하고 있는 상위 기관인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도종환 2015; 염무웅 2015,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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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학아카이브의 이론적 토대 - 빌헬름 딜타이의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

빌헬름 딜타이 Wilhelm Dilthey의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 Archive für 

Literatur｣는 원래 문학 연구의 진흥과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문학 학

회 Gesellschaft für deutsche Literatur의 1889년 1월 16일 베를린 창립총회에

서 행해진 강연이었다. “근대 문학아카이브의 학문적 출생증명서 wissen-

schaftliche Geburtsurkunde des modernen Literaturarchivs”(Golz 1996, 19)로 

평가받는 이 글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이마르에서 독일 최초의 문학

아카이브가 태동하고 있을 무렵 이러한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발표되

었다. 문학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구상과 실제적 설립 노력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별개로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8)

딜타이는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우선 독일 민

족과 독일 문학의 특징에 대한 논의로 강연을 시작한다. 그는 독일 민족이 유

럽의 정신적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계보로 멜란히톤 

Melanchthon과 라이프니츠 Leibniz를 들며 고대 그리스 로마, 기독교, 근대 

자연과학적 인식을 포괄하고 결합하려는 노력에서 “독일 정신의 보편성 

Universalität des deutschen Geistes”(Dilthey 1991, 1f.)을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사유와 시작 詩作, 학문과 이야기 지어내기, 형이상학과 시문학 Denken 

8) 물론 딜타이는 강연 시점보다 3년 반 이상 먼저 설립된 바이마르의 괴테 아카이브의 존

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의 글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쉴러의 후손이 쉴

러의 유고를 바이마르에 기증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고 생전에 친구 사이였

던 괴테와 쉴러 이 두 사람의 유고가 결합되면 이후 이 시기 다른 작가들의 유고도 여기

로 모일 것이라는 예견을 내놓기도 하는데(Vgl. Dilthey 1991, 15) 그의 소망과 예상은 

머지않아 실현된다. 그러나 딜타이의 강연시점인 1889년 초만 하더라도 괴테 아카이브

는 아직 괴테의 개인 아카이브 수준이었으므로 바이마르의 시도가 딜타이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딜타이의 글이 1890년대 괴테 쉴러 아카이브의 발전 과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딜타이의 이론과 바이마르의 실제가 

각각 진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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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ichten, Wissenschaft und Fabulieren, Metaphysik und Poesie”(Dilthey 

1991, 2)이 서로 완전히 스며들어 하나가 되어 있는 점을 독일 문학의 특징으

로 거론하며 레싱의 󰡔나탄󰡕, 괴테의 󰡔파우스트󰡕, 쉴러의 사상시와 역사극 등

을 그 예로 든다. 이러한 독일 문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의 보존, 수집, 

목적에 맞는 개방 Erhaltung, Sammlung und zweckentsprechende Eröffnung 

der Quellen”(Dilthey 1991, 3)이 필요하다는 것이 딜타이의 주장이다.

딜타이는 근대문학 연구를 위해 가장 주된 문헌으로 책을 든다. 그는 서적

인쇄가 시작된 이래로 발간된 책들이 여러 도서관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

라 최소한 현존하는 책들의 목록이라도 갖추고 있는 중심지가 여전히 존재하

지 않는 독일 현실을 개탄한다. 문학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헌은 무엇보

다 인쇄된 책이지만 작가들의 친필 유고와 편지 또한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이 딜타이의 생각이다. 그는 위대한 작가들의 유고로부터 인쇄된 책

에 맞먹는 중요한 작업이 나온 경우로 라이프니츠와 레싱을 들며 다음과 같

이 친필원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우리 문학의 인쇄되지 않은 부분들 역시 

인쇄된 것과 나란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소유물에 속한다. Auch die 

ungedruckten Bestandteile unserer Literatur gehören neben dem Gedruckten 

zum geistigen Besitztum unseres Volkes.”(Dilthey 1991, 4)

딜타이는 당대의 독자와 연구자가 역사적 삶과 역사적 과정 뒤에 있는 인

간 자체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래서 초고나 편지, 일기 등에서 드러나는 인간

의 숨결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친필원고를 보존, 수집, 

관리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동시에 친필 원고의 보존, 수집과 목적에 맞는 

정리는 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Zugleich 

sind Erhaltung, Sammlung und zweckmäßige Anordnung der Handschriften 

für das wissenschaftliche Studium der Literatur ganz unentbehrlich.” (Dilthey 

1991, 5) 딜타이에 따르면 개별 작가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알고자 하는 문

학사가나 상상력의 본질과 형식, 창작의 규칙과 문학 기법의 발전과정을 인식

하고자 하는 미학자는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나 작가의 일기, 초고 등

의 친필원고를 활용해야 한다. 딜타이는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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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Tocqueville의 예를 들며 그가 국가기록관의 자료를 활용해 정치체를 분석

한 것처럼 자신들, 즉 문학사가와 미학자도 이러한 분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대의 모든 정치사 政治史가 국가기록관 

Staatsarchiv의 자료 활용을 토대로 집필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옆에 ‘문학

을 위한 아카이브’도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딜타이는 혁명전쟁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수도원, 주교구, 궁정의 자료들이 한데 모임으로써 근대적인 국

가기록관이 성립되었고 이 국가기록관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근대 역사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자신과 같은 문학사가들은 이러한 국가기록관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며 국가기록관이 달성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상이므로 이제 “친

필원고의 수합, 체계적인 정리, 조심스러운 개방 Zusammenlegung der 

Handschriften, systematisches Anordnen, vorsichtiges Eröffnnen derselben” 

(Dilthey 1991, 8)이라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딜타이가 요청하는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그가 

‘문학 Literatur’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 민

족의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모든 삶의 언어적 표현, 즉 시문학 및 철학, 역사 

및 학문 alle dauernd wertvollen Lebensäußerungen eines Volkes, die sich in 

der Sprache darstellen: also Dichtung wie Philosophie, Historie wie 

Wissenschaft.”(Dilthey 1991, 9)을 모두 문학에 포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는 친필원고의 보존 및 소실과 관련해서 칸트, 라이프니츠, 볼프 같은 철학자

나 훔볼트, 라바터 같은 학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포괄적인 문

학 규정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수집 목

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탁월한 작가의 유고가 보존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가족아카이브이고, 

간혹 도서관으로 흘러들어가 보존되거나 수집가의 수중에 있는 경우도 있는

데 대규모의 문학아카이브는 이 모든 소장처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수

집해야 한다는 것이 딜타이의 생각이다. 그는 17세기부터 자기 시대에 이르

기까지 수많은 작가와 철학자들의 친필원고가 훼손되거나 상실되거나 분산되

어온 역사를 풍부한 예를 들어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예외적으로 비교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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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된 사례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괴테의 친필원고는 그의 생시부터 이미 

세심하게 잘 관리된 데에 반해, 칸트의 친필원고는 일찍이 여기저기 흩어진 

후 그 중 일부만 쾨니히스베르크 도서관에 양도되고 나머지는 얼마나 소실되

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출판사의 파지에 섞여들어 양념소

매상에 넘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친필유고 실태보고라 할 수 있을 딜

타이의 서술에서 도출되는 한 가지 요구는 이류, 삼류 작가라 할지라도 소홀

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가들 간의 서신교류의 경우 대개는 탁월한 작

가들의 편지가 편지를 받은 이류, 삼류 작가들의 수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소홀히 하면 일류작가의 편지까지 소실된다는 것이다. 딜타이가 중시하

는 또 한 가지 점은 한 작가의 친필원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한데 

모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 도서관에 나뉘어 있는 원고들은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딜타이의 시대로 다가올수록 보존

된 유고의 양은 증가하지만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소유가 압

도적이며 개인소유로 있는 한 훼손되거나 분산될 위험이 높으므로 문학아카

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딜타이는 마지막으로 문학아카이브가 어디에 어떤 범위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가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구심점 Natürliche Mittelpunkt” 

(Dilthey 1991, 14)을 언급한다. 예컨대 독일 휴머니즘은 하이델베르크, 계몽

주의는 베를린, 고전주의는 바이마르, 후기 낭만주의와 역사파, 칸트 이후의 

철학 역시 베를린, 슈바벤 시인들은 슈투트가르트나 튀빙엔이 그 구심점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딜타이는 이렇게 많은 수의 문학아카이브를 설립하

는 일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상상! Phantasien!”(Dilthey 1991, 15)이란 외

침으로 자신의 희망에 대해 거리를 둔다. 그러나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역사를 

살펴보면 딜타이의 희망처럼 그렇게 많은 수의 문학아카이브가 설립되지는 

않았어도 바이마르, 마르바흐처럼 그가 언급한 자연스러운 구심점을 중심으로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딜타이는 마르바흐 대

신 슈투트가르트나 튀빙엔을 언급했지만 오늘날 독일 최대의 문학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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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한 마르바흐는 애초 슈바벤 시인들을 위한 구심점으로 출발했기 때

문이다.

우리의 위대한 작가들의 친필원고가 보존되어 한데 모여 놓여있을 곳, 게다가 보

존된 흉상들과 초상들이 있을 곳은 독일적 신조를 진흥하는 곳이리라. 이곳은 우

리가 우리의 위대한 작가들의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불멸의 이상적인 내용을 모

으게 될, 다른 종류의 웨스트민스터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tätten, an denen die Handschriften unserer großen Schriftsteller erhalten und 

vereinigt lägen, die erhaltenen Büsten und Bildnisse darüber, wären Pflegestätten 

der deutschen Gesinnung. Sie wären eine andere Westminsterabtei, in welcher wir 

nicht die sterblichen Körper, sondern den unsterblichen idealen Gehalt unserer 

großen Schriftsteller versammeln würden. (Dilthey 1991, 16)

딜타이는 장차 독일에 설립되어야 할 문학아카이브를 웨스트민스터사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글을 끝맺는다. 문학아카이브에 위대한 작가들의 흉상과 

초상을 친필원고와 함께 나란히 전시한다는 구상은 일종의 문학적 판테온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Vgl. Raulff 2009, 227). 이는 친필원고를 보존

하는 문학아카이브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다 문학박물관의 전시기능을 첨가

한 모델인 셈이다.9)

Ⅲ. 괴테 쉴러 아카이브 Goethe- und Schiller-Archiv

오늘날의 ‘괴테 쉴러 아카이브’의 역사는 1885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남

은 후손이었던 괴테의 손자, 발터 폰 괴테 Walther von Goethe의 죽음과 함

9)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1896년 개관한 신축 건물로 이사한 후 딜타이의 

구상과 대체로 일치하게 된다. 즉 그곳에는 아카이브의 이름을 제공한 두 작가, 괴테와 

쉴러의 흉상이 아카이브 공간으로 향하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딜타이는 그의 

논문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전혀 알 수 없었다(Vgl. Druffner 201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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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시작되었다. 그는 바이마르의 프라우엔플란에 있는 괴테의 집과 그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할아버지의 자연과학 수집품과 예술품 일체를 작센-바이마르-

아이제나흐 대공국에 넘긴 데에 반해, 할아버지의 원고와 서류, 가족의 편지 

등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 일체는 오직 한 사람, 즉 조피 대공비 

Großherzogin Sophie에게 물려주었다.10) 괴테의 유고가 학문적 야심이나 작

가적 허영심, 출판사의 탐욕 등으로 인해 악용되거나 할아버지와 자기 가족의 

명망을 해칠지도 모르는 글이 출판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발터 폰 괴테는 높

은 지위와 권위를 지닌 인물을 어떤 공적인 시설보다 더 신뢰했다(Vgl. 

Schmid 2010, 232-236). 과연 조피 대공비는 그의 믿음에 걸맞게 유언장이 

공개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괴테의 친필 원고, 유고를 비롯한 

괴테가의 각종 문서 일체를 궁성으로 옮겨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Vgl. 

Rosenbaum 2012, 111). 귀중한 원고의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녀

의 세심함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그녀의 철저하고도 수준 높은 

의식을 잘 보여준다. 괴테의 개인 아카이브가 후대에 이렇게 중시되는 것은 

괴테 본인이 자신이 남긴 기록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괴테는 생전에 자신의 원고, 편지, 공무 서류 등 방대한 문서 일체를 비서에

게 분류, 정리, 목록화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보관했는데 이

는 그 시대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노년의 괴테는 자신이 남긴 일체의 

글에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근대 문학아카이브 이

론의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했다(Vgl. Schmid 2010, 229f., 248).

조피 대공비는 곧바로 자신의 감독 하에 괴테의 유고 일체를 완전히 검토

한 후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출간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그녀는 베를린의 아카이브 전문가이자 괴테 연구가인 구스타프 폰 뢰퍼 

10) 주지하다시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괴테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가 독일을 넘어 유

럽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공국의 칼 아우구스트 

공작(1815년 이후 대공)의 초빙으로 바이마르로 가서 이 작은 공국의 재상까지 지낸다. 
칼 아우구스트 대공의 손자인 칼 알렉산더 대공은 괴테의 손자인 발터와 동갑내기 친구

로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예술과 학문의 진흥을 위해 노력했던 

조피 대공비는 바로 칼 알렉산더의 아내이다(Vgl. Schmid 2010, 236). 즉 할아버지 대

의 각별한 인연이 손자 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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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v von Loeper로 하여금 독일 최고의 학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만들

어 두 가지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도록 했다. 즉 광범위한 괴테 전기를 집필하

는 것과 괴테의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원본 텍스트와 개작들을 토대로 괴테전

집을 편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과업은 성사되지 못한 데에 반

해, 흔히 ‘바이마르 판본’ 또는 ‘조피 판본’으로 불리는 괴테 전집은 3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총 143권으로 1919년 완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피 대공

비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시작한 이 일에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괴

테 아카이브’를 든든하게 지원할 괴테학회의 설립까지 지시했으며 학회는 

1885년 6월 설립되었다(Vgl. Golz 1996, 15-17; Rosenbaum 2012, 111f.).

시대를 앞서간 조피 대공비의 생각은 괴테의 유고를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편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친필원고의 물질적 상태를 잘 보존하는 데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그녀는 한편으로는 바이마르 괴테전집 편찬에 참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귀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친필원고들을 복제해서 여러 부로 만들게 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친필원고 원본은 장차 설립

할 박물관에 전시되도록 할 생각이었다(Vgl. Rosenbaum 2012, 113; Schmid 

2010, 240). 

더없이 귀중한 친필원고들로 친필원고 박물관을 만들려고 해요. 유리 아래, 직접

적인 접촉을 피해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Aus den wertvolleren Handschriften beabsichtige ich ein Autographen-Museum zu 

bilden, unter Glas, der unmittelbaren Berührung entzogen und nur den Augen 

zugänglich.11)

나[조피 대공비]는 내게 맡겨진 이 아카이브를 민족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 이 아카이브가 차츰차츰 문학 박물관의 형태를 갖추도록 해서 독일 민족의 발

달사에 있어서 위대한 한 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계획이에요.

11) GSA 150/A 6, Bl. 2 und 12 (Rosenbaum 2012, 113)에서 재인용. GSA는 괴테 쉴러 아

카이브 소장자료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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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betrachte das Archiv als ein nationales Kleinod, das mir anvertraut ist, daher 

ist es mein Plan dieses nach und nach zu einem literarischen Museum zu 

gestalten was eine Centralstelle bilden soll für das Studium eines großen 

Zeitabschnittes in d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deutschen Nation.12) 

 

위의 인용문은 조피 대공비가 친필원고의 학문적 가치와 전시 가치에 대해 

얼마나 선구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문화 진흥에 얼마나 

큰 애정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로젠바움에 따르면 

학문적 편찬을 위해 필수적인 토대일 뿐만 아니라 높은 미학적 가치 또한 지

니고 있는 친필원고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일반에 소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1885년 5월에 설립된 ‘괴테 아카이브’의 본질적인 목표였다(Vgl. 

Rosenbaum 2012, 114).

괴테 아카이브가 ‘괴테 쉴러 아카이브’로 확장되는 데에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1889년 5월 쉴러의 외손자, 루트비히 폰 글라이헨-루스

부름 Ludwig von Gleichen-Rußwurm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프리드리히 쉴

러의 친필 유고와 서재를 기증하면서 아카이브의 이름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

로 내걸었다. 이를 계기로 1889년 6월 13일 조피 대공비는 아카이브 명칭을 

‘괴테 쉴러 아카이브’로 개명한다(Vgl. Rosenbaum 2012, 114; Schmid 2010, 

243). 이 시기를 전후해서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헤르더, 크네벨, 빌란트, 켈

러, 슈토름, 뫼리케 등 18, 19세기의 중요한 작가들의 원고를 기증받거나 구

입하여 그 보유량이 점점 늘어났다. 보유 문서를 보관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학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 처하자 이제 임시로 궁

성에 보관하고 있는 이 원고들을 위해 새로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Vgl. Golz 1996, 23f.) 처음에는 새 아카이브 건

물을 괴테의 집과 인접해서 지으려 구상했으나 이 계획은 아카이브를 괴테 

집의 규모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 새 건물이 시인의 집 정원의 경치를 손상시

킬 수 있다는 염려,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곧 

12) GSA 150/A 7, Bl. 11 (Schmid 2010, 2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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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된다(Vgl. Rosenbaum 2012, 114f.). 괴테의 집과 인접해서 아카이브를 지

으려는 계획이 좌절된 후 이제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먼지도 없고 격리된 곳

이면서 동시에 도시공간상의 제약도 없는 그런 장소가 물색되었고 궁성의 위

쪽 아무 건물도 없는 일름 강변이 선택되었다. 건축가 오토 민커르트 Otto 

Minkert가 1893년부터 짓기 시작한 아카이브 건물의 내부구조는 친필 원고실

과 도서실을 건물 전면에 노출시키고 작업공간과 보관공간은 건물의 뒤쪽에 

두는 식으로 설계되었다(Vgl. Rosenbaum 2012, 118f.).

1896년 6월 28일 조피 대공비와 여러 왕실인사들, 문학협회의 대표자들, 

바이마르 괴테전집의 편집자들을 포함한 각계의 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

카이브 건물의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제2대 관장이었던 베른하르트 주

팡 Bernhard Suphan은 환영사에서 괴테 쉴러 아카이브가 “고전적인 시대의 

아카이브 Archiv der klassischen Periode”(Golz 1996, 33에서 재인용)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뒤따르는 시대의 모든 탁월한 문학 작품에 열려 있으며 

이미 당시의 주요 작가들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피 대공비의 애초 

의도대로 귀중한 소장품 중에 선별된 일부가 유리진열장에 전시되었다. 당시 

개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이 공간과 친필원고가 내뿜는 아우라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13) 

이후에도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독일 문화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유고를 획

득하게 되는데 1924년에는 게오르크 뷔히너, 1950년대에는 프란츠 리스트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고가 바이마르로 들어왔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바이

마르 판본 괴테전집은 1919년 완간되었지만 그 밖의 아카이브 소장자료에 대

한 기본적인 기술(記述) 작업은 양차대전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1961년에야 괴테 쉴러 아카이브의 전체 소장자료 목록이 최초

로 간행되었다. 독일 통일 1년 후인 1991년 10월부터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오늘날의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Klassik Stiftung Weimar에 속하게 되었다. 

아카이브 건물은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증축⋅개축되었지만 특히 2009년에

13) 아카이브 개관식과 이에 대한 개인과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Vgl. 
Rosenbaum 2012, 122-124; Golz 1996,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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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년 사이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첨단장비를 

구비한 종이복원실 및 디지털화 작업실과 현대적인 수장고 및 열람실 등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보유자료 기술작업 및 간행, 다양

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기획 전시회를 통해 

선별한 소장자료 원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Vgl. Klssik Stiftung Weimar 

2015, 8).14)

Ⅳ.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 

Deutsches Literaturarchiv Marbach

카프카, 헤세, 제발트, 슐링크 같은 주요 작가들의 친필원고와 편지 등 독

일어 문학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문학아카이브가 왜 

하필 고속열차도 다니지 않는 슈바벤의 시골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을까? 독

일 최대 규모의 문학아카이브가 마르바흐에 위치해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카

이브의 시원이 프리드리히 쉴러의 생가이기 때문이다. 쉴러의 생가는 쉴러 탄

생 100주년을 맞은 1859년에 기념관으로 개관했으며 1903년 11월 10일 쉴러 

아카이브 및 박물관으로 확대되었다(Vgl. Bürger 2012, 79). 쉴러 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문학박물관들 중의 하나로서 전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책과 친

필원고와 유고 등의 수집품을 소장하는 기관이기도 했다(Vgl. Raulff 2009, 

224). 기념장소와 문학 전시실, 또한 문학박물관과 문학아카이브의 맹아적 형

태의 결합은 마르바흐의 쉴러 생가를 그 시대에 유일한 시설로 만들었으며 

생가에서 발전된 쉴러 박물관에서 이러한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 실천했다는 

점은 딜타이가 생각했던 특정한 문학 집단의 자연스러운 구심점에 상응하는 

것이었다(Vgl. Druffner 2012, 146).

국립 쉴러 박물관 Schiller-Nationalmuseum의 목표는 슈바벤 지역의 문학

14) Vgl. https://www.klassik-stiftung.de/goethe-und-schiller-archiv/das-archiv/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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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신사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일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쉴러와 슈바벤 낭만

주의가 있었다(Vgl. Bülow 2013, 141). 슈바벤 문학의 보존과 전달을 과업으

로 했던 쉴러 박물관이 1955년부터 독일 문학아카이브로 확대된 첫 번째 계

기는 나치 테러의 희생자들과 불태워지고 배척된 문학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두 번째 계기는 코타 아카이브의 수용이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의 

정신적 삶에서 나치 이전 시대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

제가 됨으로써 마르바흐는 차츰 독일어 망명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들을 

갖게 되었다(Vgl. Bürger 2012, 80f). 망명문학의 가장 중요한 수집처에 속하

는 마르바흐는 2019년 현재 한나 아렌트, 알프레트 되블린, 엘제 라스커-쉴러, 

하인리히 만, 넬리 작스, 슈테판 츠바이크 등의 유고를 소장하고 있다.15) 한

편 코타 출판사 Cotta’sche Verlagsbuchhandlung는 괴테, 쉴러, 횔덜린, 클라

이스트, 피히테, 쉘링, 헤겔 등 수많은 당대 지성인들의 책을 펴낸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출판사들 중의 하나이다. 1952년 코타의 친필원고 소장품과 

1954년 코타 출판사 아카이브 도서들이 국립 쉴러 박물관에 들어옴으로써 슈

바벤 지역 문학에 한정되어 있던 마르바흐의 소장영역은 광범위하게 확장되

었다.16)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소장품은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18세기부터 

당대에 이르는 독일어 문학 작가들의 친필원고, 편지, 일기, 사진, 물건 등은 

가장 기본적인 수집영역으로 2019년 현재 보유 작가의 수는 1400명 이상이

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관장을 지

내며 이곳의 수집 및 전시와 연구를 활성화시킨 울리히 라울프는17) 마르바흐

에서 주력해온 수집영역으로 크게 출판사 아카이브, 독일 철학자들의 자료, 

학자 유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든다. 2009년 말 주어캄프, 인젤 출판사의 

광범위한 아카이브가 마르바흐로 편입된 이래로 피퍼, 루흐터한트, 로볼트, 

피셔 등 문학에 중점을 둔 주요 출판사 아카이브는 마르바흐의 핵심적인 수

15) Vgl. https://www.dla-marbach.de/archiv/exil-helen-und-kurt-wolff-archiv/
16) Vgl. https://www.dla-marbach.de/archiv/cotta-archiv/
17) 울리히 라울프 전 관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Vgl. Gampe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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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라울프에 따르면 출판사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작품 

창작의 과정, 이때 작가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시민적이고 자본주

의적인 세계의 조건들까지 보여준다(Vgl. Raulff 2017, 25f.). 마르바흐는 또한 

독일문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철학자들의 자료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의 주선으로 마틴 하이데거의 원고를 획득한 이래 칼 야스퍼스, 칼 뢰

비트,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한스 블루멘베르크 등의 원고를 수집해 왔다. 독

일문학을 위한 아카이브가 독일어로 된 철학까지 수집해야 하는 이유를 라울

프는 독일이 18세기 후반부터 철학의 두 번째 모국이며 독일 이상주의, 낭만

주의 철학이 문학에 대한 고유하고 흥미진진한 연관관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Vgl. Raulff 2017, 26f.). 마지막으로 마르바흐는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새로운 논쟁점을 제시한 중요한 인문학자들의 자료 역시 수집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급변하는 지점을 성찰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는 프리드리히 키틀러 Friedrich Kittler, 지난 수십 년간 회자된 ‘전환 

turn’들 중 ‘도상적 전환 iconic turn’과 같이 근본적인 전환을 성찰하고 이론

적 수단을 마련한 고트프리트 뵘 Gottfried Boehm, 정신과학의 여러 분과에

서 두루 빛나는 인물로서 담론을 생성시키는 영향을 미친 라인하르트 코젤렉 

Reinhard Koselleck 등이 라울프가 예로 든 인물들이다. 라울프 전 관장에 따

르면 마르바흐는 정신과학을 전반적으로 진흥시키고 새로운 영역, 관점, 발언

가능성으로 정신과학을 풍부하게 한 담론의 생성자를 수집한다. 즉 아류가 아

니라 자극을 주는 사람을 수집한다는 것이다(Vgl. Raulff 2017, 28f.).

이렇듯 아카이브로서 계속해서 소장품을 늘려가고 있는 ‘마르바흐 독일 문

학아카이브’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명칭 아래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

관이 하위 부서로 통합되어 있어 실제 ‘라키비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친필원고와 작가들의 초상, 사진, 그림, 

악보, 물건 등을 수집, 보관, 관리하고 있는 아카이브 2. 계몽주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 독일 문학 연구를 위한 특수 도서관 3. 세계적인 건축가 데

이비드 치퍼필드 David Chipperfield의 설계로 2006년 개관한 이래로 상설 전

시와 주제별 기획 전시로 아카이브의 소장품을 선별해서 전시하는 근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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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Literaturmuseum der Moderne 4. 1903년 개관하여 현재의 독일 문학

아카이브의 시원이 되었으며 쉴러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상설전시를 열고 있

는 국립 쉴러 박물관 5. 장학생과 초청 연구자, 작가들을 위한 숙소동.18) 

국립 쉴러 박물관과 근대 문학박물관은 밖에서 보면 별개의 건물이지만 지

하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아카이브와 도서관은 같은 건물에 

통합되어 있으며 아카이브의 자료는 열람 신청 후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별

도의 열람실에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19) 독일 문학아카이브는 원칙적으로 

모든 연구자들과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일차문헌기관으로 

장학금, 학술대회, 출판 프로젝트, 낭독회 등을 통해, 또한 근대 문학박물관과 

국립 쉴러 박물관의 미학적으로 수준 높은 전시회를 통해 독일 근현대 문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Vgl. Bürger 2012, 82). 마르바흐는 출판에도 적극적이

어서 역사비평본 전집이나 주요 소장 자료의 영인본은 물론이고 박물관의 전

시 카탈로그, 소장 자료를 작가, 작품, 주제별로 다채롭게 구성한 소책자 시리

즈, 소장 작가나 특정 문학사조에 대한 연구 논문집 등 다양한 책을 발간하고 

있다.20)

Ⅴ. 결론 - 국립한국문학관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국가기록물이나 역사적 문서를 보존하는 기록관 Archiv과 별개

의 문학아카이브 Literaturarchiv를 이미 100년 전부터 설립, 운영해온 독일의 

18) Vgl. https://www.dla-marbach.de/ 
19) 필자는 직접 마르바흐를 방문하여 아카이브 및 도서관, 국립 쉴러 박물관, 근대 문학박

물관을 이용해 보았다. 아카이브 및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

서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개론서와 전집 등 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는 모

두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카이브 자료의 경우 현존 작가의 편지나 메모 등 사전

에 관계 당사자에게, 예컨대 작가 자신에게 허가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 Vgl. https://www.dla-marbach.de/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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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마

지막으로 독일의 문학아카이브 현장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들을 찾아보

고자 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 중 특히 한국의 문학유

산을 수집, 관리, 보존하는 ‘문학아카이브’로서의 기능과 관련해서 독일 문학

아카이브의 수집활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의 문학아카이브 현장에서는 최근 살아있는 작가의 원고 및 개인적 문

서를 문학아카이브가 미리 기증받거나 구입하는 것을 뜻하는 ‘사전유고 死前

遺稿 Vorlass’라는 신조어가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

에서 보면 이는 문학유산의 소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우

리도 도입할 만하다. 현존 작가의 ‘사전유고’는 작가가 사후에 남긴 ‘유고 

Nachlass’21)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단어에서 ‘후 Nach’를 ‘전 Vor’으로 변

형한 것이다.22) 이 신조어는 1990년대 초반 독일의 유명 작가 두 명이 각각 

자신들의 원고, 책, 편지, 초고로 구성된 개인 아카이브를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고 공공 아카이브에 내놓은 데에서 비롯되었다(Vgl. Raulff 2013, 17).23) 이

후 살아있는 작가가 자신의 소장품을 아카이브에 기증하거나 혹은 사례를 받

고 내놓는 경우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예컨대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

이브는 페터 한트케, 마르틴 발저,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같은 현존 작

가의 친필원고나 메모장, 서류철 등을 소장하고 있다(Vgl. Schwilk 2010; 

Scholl 2015). 마르바흐에서 고안해낸 이 용어는 그 사이 다른 문학아카이브

21) 원래 법률적 기원을 갖고 있는 ‘Nachlass’라는 개념은 바이마르 고전주의 시기에 “한 작

가의 문학적 유산 literarische Hinterlassenschaft eines Autors”(Raulff 2013, 25)이라

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근대적인 의미를 획득했다.
22) 이러한 단어의 생성 기원과 이 용어가 이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Vorlass’

를 ‘사전유고’로 번역한다. 한국에서 Vorlass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명칭은 ‘현존

작가원고’ 또는 원고 이외에 장서, 펜이나 노트북 등 기증물품의 종류가 광범위할 경우 

‘현존작가 아카이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23) 하인리히 뵐은 쾰른시 기록관 Kölner Stadtarchiv에, 페터 륌코르프 Peter Rühmkorf는 마

르바흐에 개인 아카이브를 넘겼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소위 성공적인 작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의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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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반 기록관의 친필원고 담당부서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그 사이 두덴 

사전에도 등재되었다(Vgl. Bülow 2013, 142)24)

사전유고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집대상은 위에서 마르바흐 문학아카

이브를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출판사 아카이브이다. 출판사 아카이브는 해당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나 잡지뿐만 아니라 편집 담당자와 작가 사이에 주고받

은 편지와 서류 등을 포괄하여 한 시대의 문학 ‘생산’ 과정과 메커니즘, 문학

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수집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아카이브의 수집영역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디지털 자료

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경

우 온라인 출판물도 학문적 연구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2008년

부터 온라인 문학잡지, 문학 블로그, 인터넷문학 Netzliteratur을 선별하여 ‘인

터넷 상의 문학 Literatur im Netz’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에 수집하고 있다.25) 

이 중 인터넷문학은 애니메이션, 소리, 상호작용, 공동 창작 등 컴퓨터의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인터넷 고유의 기술과 의사소통방식을 텍스트 창작의 

문체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학을 말한다.26) 독일의 ‘인터넷문학’이라는 개념

은 하이퍼텍스트 소설 또는 하이퍼픽션, 하이퍼텍스트 시 등을 포괄하는 ‘하

이퍼텍스트 문학’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유봉근 2006, 170 참조). 그

러나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국내 첫 시도로서 2000년에 진행된 하이퍼텍스트 

시 프로젝트 <언어의 새벽>이나 하이퍼텍스트 소설 <디지털구보 2001>의 웹

24) Vgl. https://www.duden.de/rechtschreibung/Vorlass 두덴에서는 Vorlas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알려진 인물이 생시에 어떤 기관에 팔거나 기증한 자료모음 

Materialsammlung, die eine bekannte Persönlichkeit zu Lebzeiten einer Institution 
verkauft oder schenkt”.

25) Vgl. https://www.dla-marbach.de/bibliothek/literatur-im-netz/;
http://literatur-im-netz.dla-marbach.de/menu.do?start

26) 인터넷문학이 인터넷의 의사소통적, 사회적, 기술적 가능성들을 적극 활용하는 데에 비

해 ‘인터넷 상의 문학 Literatur im Netz’은 인터넷을 단지 공간적 제약이 없는 출판 및 

배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인터넷 상의 문학’의 텍스트는 인쇄물을 위해 쓰인 

전통적인 텍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두 개념의 구분에 대해서는 Vgl. https://wwik.dla- 
marbach.de/line/index.php/Definition.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플랫폼은 ‘인터넷 

상의 문학’이라는 명칭 하에 ‘인터넷문학’까지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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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임수영 2015, 380; 김종회 2002, 12-13 참조) 더 이상 불러올 수 없

는 현실을 보면27) 그 개념규정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마르바흐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디지털 수집 작업이 꼭 필요해 보인다. 연구대상 텍스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컨대 ‘한국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시의 디지털화를 선도해왔다고 평

가받는 <문장 웹진>이(임수영 2015, 384 참조) 포함된 웹사이트 사이버문학

광장은 ‘문예지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컨텐츠 자체에 링크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문예지의 목차를 수집,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마르바흐의 

웹자료 플랫폼 ‘인터넷 상의 문학’의 문학잡지 부분의 초기단계 정도로 평가

할 수 있겠다.28)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염무웅 초대관장

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수집과 연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29) 

수집과 함께 연구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수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관장을 지낸 라울프는 문학아카이브가 문학 

연구의 경향과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수집활동을 해야 

하며 이러한 현재적, 미래적 욕구와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학

아카이브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스스로의 수집품을 대상으로 

직접 연구를 할 때에만 학계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수집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Vgl. Raulff 2017, 33). 실제로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와 

괴테 쉴러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소장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 분류, 정리하

고 이를 토대로 역사비평본 전집 Historisch-kritische Ausgaben을 발간하거나 

나아가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27) <언어의 새벽>의 인터넷 주소(http://eos.mct.go.kr)는 2019년 10월 8일 현재 더 이상 열

리지 않으며 <디지털구보 2001>의 경우 인터넷 주소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문학광장의 문예지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https://archive.munjang.or.kr/ 참조.
29) “국립한국문학관은 작품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일차적 기

능입니다.”(이영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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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0) 그밖에도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는 연구자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독일 근현대 문학 연구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을 집필

하거나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는 개별 연구자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이들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없는 수집은 맹목적이고 연구 없는 아카이브는 영락한다. Sammlung 

ohne Forschung ist blind, Archive ohne Forschung verarmen.”(Raulff 2017, 

33)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의 문학유산을 수집,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인 지식의 저장고 kollektiver Wissensspeicher” 

(Assmann 2010, 344)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한국 문학의 판테온에는 누구의 

원고와 책과 초상을 모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향후 국립한국

문학관과 긴밀하거나 혹은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계의 자율적인 연구성

과 축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주기로 학계의 연

구성과를 종합하여 수집정책을 세우는 주체는 물론 스스로 연구를 게을리 하

지 않는 국립한국문학관일 것이다. 

30) Vgl. https://www.klassik-stiftung.de/goethe-und-schiller-archiv/projekte/ ;
https://www.dla-marbach.de/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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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역사와 현재
－ 국립한국문학관을 위한 제언 

조 성 희 (서울대)

작가들의 친필원고와 유고를 수집⋅보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문학아카이브는 독일에서 처음 생겨났다. 한국의 문학유산 및 자료를 체계적

으로 수집⋅보존 및 연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설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 문학아카이브의 시원을 연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문학아카이브’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빌헬름 딜타이의 ｢문학을 위한 아카이브｣(1889)

를 살펴본 후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두 문학아카이

브, 즉 괴테 쉴러 아카이브와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의 역사와 현재를 

개관하고 우리가 독일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라키비움’, 즉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적 문화공간 

모델이 국립한국문학관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기록관(보존)과 박물관

(전시)의 통합이라는 구상은 독일 최초의 문학아카이브인 괴테 쉴러 아카이브

에 이미 담겨 있으며 필자가 보기에 라키비움 모델은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

카이브에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독일의 문학아카이브 현장에서는 최근 

살아있는 작가의 원고 및 개인적 문서를 문학아카이브가 미리 기증받거나 구

입하는 것을 뜻하는 ‘사전유고 死前遺稿’라는 신조어가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문학유산의 소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므로 우리도 도입할 만하다. 이에 더해 출판사 아카이브를 수집대상

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또한 문학아카이브의 수집영역이 변화된 시

대상황에 맞춰 디지털 자료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으로 “연구 없는 수집은 맹목적이고 연구 없는 아카이브는 영락한다”라는 말

처럼 국립한국문학관도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직접 연구를 수행해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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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의미 있는 수집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학아카이브, 빌헬름 딜타이, 괴테 쉴러 아카이브, 마르바흐 

독일 문학아카이브, 국립한국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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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Geschichte und die Gegenwart 

der deutschen Literaturarchive
- Vorschläge für das koreanische Nationalarchiv für Literatur

Cho, Seonghee (Seoul National Univ.)

Das Literaturarchiv, dessen erster Zweck die Sammlung und die Erhaltung 

der Handschriften sowie der Nachlässe von Schriftstellern ist, entstand 

erstmals in Deutschland. Zurzeit wird das koreanische Nationalarchiv für 

Literatur gegründet als eine Institution, um das koreanische literarische Erbe 

und Material systematisch zu sammeln, aufzubewahren und zu erforschen. Es 

wäre ein sinnvoller Versuch, eben zum jetzigen Zeitpunkt den Fall 

Deutschlands als Beispiel und Vorbild zu betrachten. In dem vorliegenden 

Beitrag wird zunächst Wilhelm Diltheys Aufsatz Archive für Literatur (1889) 

analysiert, die erste theoretische Annäherung zum Literaturarchiv, dann wird 

ein Überblick über die Geschichte und die Gegenwart der beiden 

repräsentativen deutschen Literaturarchive mit jeweils über hundertjähriger 

Tradition gegeben, nämlich des Goethe- und Schiller-Archivs in Weimar und 

des Deutschen Literaturarchivs Marbach. Ferner wird daraus herleitet, was 

wir aus deuschen Beispielen lernen können.

,Larchiveumʻ, ein Modell der komplexen Kultureinrichtung, das die 

Funktionen von Bibliotheken, Archiven und Museen integriert, wurde in der 

letzten Zeit als Modell für das koreanische Nationalarchiv für Literatur 

vorgeschlagen. Die Idee der Integration von Archiven (Erhaltung) und 

Museen (Ausstellung) ist bereits im Goethe- und Schiller-Archiv, 

Deutschlands erstem Literaturarchiv, enthalten und das Modell des 

Larchiveums ist meines Erachtens im Deutschen Literaturarchiv Mar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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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erweise umgesetzt. In deutschen Literaturarchiven hat sich in jünster Zeit 

der Neologismus ,Vorlass‘ (im Gegensatz zu ‚Nachlass‘) vollständig 

durchgesetzt. Er bezeichnet Manuskripte und andere persönliche Dokumente, 

die Schriftstellerinnen und Schriftsteller noch zu Lebzeiten an Literaturarchive 

verkaufen oder schenken. Aus langfristiger Sicht ist dies ein gutes Mittel, um 

den Verlust des literarischen Erbes zu verhindern, das auch bei uns 

einzuführen ist. Darüber hinaus sollten wir erwägen, Verlagsarchive in die 

Sammlung aufzunehmen. Bemerkenswert ist auch, dass der Sammlungsbereich 

der Literaturarchive mit dem Wandel der Zeit um digitale Materialien 

erweitert wird. Schließlich sollte das koreanische Nationalarchiv für Literatur 

die gesammelten Materialien auch selbst untersuchen, um sinnvolle 

Sammlungsrichtlinien zu entwickeln. „Sammlung ohne Forschung ist blind, 

Archive ohne Forschung verarmen.“ 

Schlüsselbegriffe: Literaturarchiv, Wilhelm Dilthey, Goethe- und 

Schiller-Archiv, Deutsches Literaturarchiv Marbach,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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